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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인천시, 소상공인 반값택배 참여업체 모집 
-‘업체방문 픽업서비스’7월부터 전면 시행, ‘반값택배 서비스’10월 1일 예정 -

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

중인「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」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. 

인천시는 제1회 시 추경을 통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「소상

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 

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기존 1,500개 업체로 한정했던‘업체방문 픽

업서비스’를 37만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(강화·옹진제외)으로 확대해 

지원하기로 했다. 

‘업체방문 픽업서비스’는 인천시가 지정한 집화업체가 업체를 방문

해 물품을 픽업해서 택배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. 택배 발송을 희망

하는 소상공인은 물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장평균 배송료 대비 약 

25% 저렴한 2,500원부터 전국으로 발송할 수 있고, 인천·서울·부천 

지역에 한 해 3,500원에 당일배송도 이용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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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는 ‘반값택배 서비스’를 추가 지원한다.

‘반값택배’는 상품을 발송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물건을 가지고 

직접 인천도시철도 1.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

지하철로 서브집화센터로 이동된 후 택배사로 전달되는 방식이다. 

‘반값택배’는 일반배송 기준 1,500원부터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

이용할 수 있다.

한편, 지난달 28일 시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, 인천시는 1톤 전기화

물차 19대를 추가 확보하고, 지하철역 집화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 및

택배사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. 

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“코로나 팬데믹 이후, 비대면 소비패턴의 

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 했지만, 대기업의 온·

오프라인 시장 진출 확대와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저가 공세로 인해 매

출 물량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”

며 “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 사업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

행하고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지하철을 활용한 친환경적

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

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  

참가를 원하는 인천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고객센터(1544-6213) 또는 

큐알(QR) 코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.

<반값택배 참가신청 큐알코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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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참여업체 모집 안내지


